
THE TOWN NEWS 43December 28, 2020   Vol. 1348예술

▣  그림 여행

축제의 저녁  
(Carnival Evening c. 1886)

앙리 루소 (Henri Rousseau 1844 - 1910)

캔버스에 유채 117.3 cm x 89.5 cm  
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

둥근 달이 하늘 높이 걸려 있는 푸르고 차가운 밤이

다. 검은 숲속 나무들은 바싹 마른 가지만 남았다. 숲 

너머 보이는 것은 머나먼 산과 구름 낀 하늘뿐, 어둠

과 정적이 내려 앉은 숲속에는 살아 있는 것이 없다. 

그 숲을 뒤로 하고 화면 중앙 검은 땅위에 두 사람이 

서 있다. 축제 의상을 입고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쌍. 모

자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에로 옷을 입

은 남자와 에이프런을 두른 여자이다. 어두운 배경에 

비해 두 사람의 모습은 밝게 빛나는데 그 밝음은 달

빛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부터 무언가가 

빛나고 있는 듯하다. 

이 어여쁘고도 쓸쓸한 그림은 프랑스 화가 앙리 루

소의 작품이다. 마흔이 넘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루

소는 주로 야수와 열대 식물이 가득한 정글 그림을 그

려 호평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그림을 내놓아 관객을 

혼란에 빠뜨렸다. 실제로 이 그림은 평소 루소의 화법

이나 그림 주제, 소재 등에서 동떨어져 보이는 수수께

끼같은 작품이었다. 

이 그림 속에 축제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

수가 없다. 축제는 제목에서만 암시 되어 있을 뿐 그림 

속에는 묘사되지 않았다. 유일하게 그림 속 두 사람이 

축제 의상을 입고 등장했을 뿐이다. 축제는 검은 숲 저 

너머에 있는 것일까? 두 사람은 축제로 가는 길일까, 

아니면 축제에서 돌아 오는 길일까? 그러나 어쩐지 축

제는 이미 끝난 것 같다.

축제라는 상상 속의 사건이 그림의 배경을 구성하

고 있으나 관객은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전혀 느끼

지 못한다. 오히려 축제에서 소외되어 길을 잃고 어두

운 숲을 헤매고 있는 듯한 두 사람의 운명에 가슴을 

조리게 된다. 검은 숲 앞 뜬금없이 서 있는 작은 집 기

둥에는 이상한 얼굴 하나가 그려져 있어 괴기한 분위

기마저 고조된다.

그러나 루소는 그 특유의 천진한 화법과 청명한 색채

로 어두운 미스테리에 등불을 밝혀 놓았다. 두 사람이 

자신들 속 빛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면 이 어둡고 무서

운 곳을 벗어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한바탕 요

란한 축제가 지나가고 어두운 숲을 건너 온 두 사람이 

이제 팔짱을 꼭 끼고 무사히 집을 찾아 갈 수 있도록, 

그래서 따뜻한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내일의 밝은 해

를 맞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. 

 《김동백》  


